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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석문, 관룡사 일주문 역할

폭염의 햇살 사이로 실바람이 불어온다. 바람

끝에는 향 내음이 묻어온다. 법당이 멀지 않았다.

석장승을 뒤로 하고 오솔길을 걸어 오르면 관룡

사 일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석문을 만나게

된다. 처음 돌이 다음 돌을 정하고 그 돌이 그 다

음 돌을 정해서 돌담 하나를 쌓고, 한 발 건너 그

옆으로도 그렇게 다시 돌담 하나를 쌓고 나니 그

사이로 문이 하나 생겼다. 열고 닫을 것이 없는,

문 없는 문이다. 굳이 없어도 될 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 없이 문을 지나면 석문은‘있어야 할’

문이 된다. 관룡사의 가람 구조는 여느 사찰과 조

금 다르다. 일주문도 따로 없고 멀리서 보면 작은

성을 보는 듯하다. 석문을 지나 촉촉한 풀밭 길을

걸어오르면도량을열어주는천왕문을만난다. 도

량이다. 

두 가지 창건설화 전해져

도량에들어서면“한가지소원은꼭이루어준

다는 관룡사”라며 안내문이 관룡사에 대해 이야

기 해준다. 화왕산 꼭대기 연못에 용이 살고 있었

는데절을창건할때, 용이구름을타고하늘로올

라가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고 해서 절의 이

름이 관룡사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도량

의 모든 전각이 불에 타 사라졌는데, 오직 약사전

만이 그 화를 피했다. 약사전에 영험한 기운이 있

다고 생각한 영운 스님이 약사전을 유심히 살폈

는데, 들보 끝에서‘영화5년기유, 349(永和5年己

酉,349)’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이때부터 관룡사

는 대중의 확실한 기도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

고, 많은 이들의 수행처와 기도처가 되었다. 들보

에서 발견된 글자로 관룡사를 보면 관룡사의 역

사는‘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이라는 한국 불

교의 공인 된 연대를 앞선다. 들보에서 발견된

349라는 숫자가 관룡사의 창건을 증명하는 기록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의 존재는‘372’

를 앞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관룡사의 역사는 분명 가

볍지않은역사의한쪽임을알수있다.

관룡사의 창건 시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583

년(진평왕 5) 증법(證法) 스님이창건했다는설과

앞서 말한 약사전의 연대를 근거로 349년(홀해왕

40)에 약사전이 먼저 건립됐다는 설이다. 후자는

가야를 통한 남방전래설의 예증이기도 하다. 삼

국통일 후 원효 스님이 중국서 온 대중 1,000명에

게〈화엄경〉을 설법하면서 대도량을 이루었다.

임진왜란 때 도량의 당우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1617년(광해군 9)에 중창되었으며, 1712년과 1749

년의중수와중건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도량 곳곳에 설법의 향기가 은은히

도량에 들어서면 바로 대웅전이 보인다. 병풍

바위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대웅전은 보물(제212

호)이다. 석가모니 삼존불을 모셨다. 대웅전 앞마

당엔백일홍한그루가꽃을피웠다. 등을밝힌듯

마당이 환하고, 꽃그늘엔 산새의 발자국이 남았

다. 꽃은 붉고 새들은 노닐어 마당엔 이미 법으로

가득하다. 

관룡사 가람배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웅전

서쪽 모서리에 비껴선 채 서있는 약사전(보물 제

146호)이다. 약사전은 사방이 한 칸인 작은 당우

인데, 바깥뒷벽에는산수화네폭이그려져있다.

약사전에는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19호)을 모셨

다. 여래의귀가어깨까지내려와있다. 들어야할

것이 그토록 많은 것이리라. 여래의 두 귀를 바라

보며조용히여래를불러본다. 

약사전앞에는 삼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제11

호)이 서있다. 통일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에는 상처가 많다.

이곳저곳이 많이도 깨져나갔다. 석탑의 깨져나간

빈자리를 보고 있으면 왠지 석탑은 돌로 보이지

않는다. 약사전앞돌담위에는담장밖에서핀능

소화가 월담을 하고 있다. 아침엔 햇살 쪽으로 꽃

이피고저녁엔부처님쪽으로꽃이피고있다. 

용선대서 바라본 절경 일품

서쪽 산으로 약 500m 정도 오르면 용선대와 통

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

좌상(보물 제295호)을 만날 수 있다. 가파른 오솔

길을 지나 마지막 바위를 짚고 배에 오르듯 용선

대에 오르면 절벽 끝에서 여래가 멀리 정토의 언

덕을 바라보고 있다. 뱃머리에 여래가 계시니 반

야용선이틀림없다. 

세차고 사나운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한다. 마찬가지로 세간의 생사고해를 헤쳐

나가려면 반드시 반야를 얻어야 하고, 그 고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바로 반야용선이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여래는 중생 모두가 반야를 얻어 승선

하는날을기다리고있다. 그아득한시절, 뱃머리

를 찾고 뱃머리에 여래를 모셔 용선을 띄운 이는

누구일까. 그쉽지않은자리를찾고그자리에여

래를 모셨으니 그이는 분명 정토에서 온 이가 맞

을 것이다. 관룡사에 가면 그이의 간절한 불사를

볼 수 있다. 극락정토로 가는 승선의 기쁨을 맛볼

수있다.

두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용선에 올랐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용선대와 반야용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내외와 아이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멀리 여래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그랬다.

오랜 세월 배는 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배에 오르고 있었다. 언젠가 반야

용선에 모두 오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래

의 시선을 따라 용선은 날아오를 것이다. 관룡산

능선에 정박해 있는 반야용선의 뱃머리는 오늘도

정토를향하고있다.   

화왕산서내려다본관룡사전경

관룡사대웅전전경

관룡사일주문역할을하는작은석문

반야용선은중생을기다리고…

‘나’를찾아떠나는

화왕산관룡사

경남 창녕, 억새밭으로 유명한 화왕산

봉우리 중 하나인 관룡산 능선에는 너럭

바위가하나있는데, 용선대(龍船臺)라고

한다. 그 이름은 반야용선서 비롯된 것으

로, 허공을향해튀어나온거대한암반모

습이 바다로 향하는 뱃머리와 닮았고, 그

뱃머리에는 석조여래가 불국의 문을 바

라보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석조여래의 시선 아래에는 반야의 길을

일러주는 도량이 하나 서있다. 신라시대

8대사찰중하나인관룡사(觀龍寺)이다. 

글ㆍ사진=박재완여행작가

신라시대8대사찰중하나

원효, 중국대중에화엄경설법

약사전서‘349년’글자나와

가야통한남방전래설뒷바침

대웅전, 약사전등보물다수

서쪽능선엔반야용선이…

제 품 설 명

판 매 처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괘불크기 : 가로 200㎝×세로300㎝

■무 게 : 15kg

■구 성 품 : 휴대용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구입가격 : 56만원(주문→입금→배송)

■배 송 : 입금후 5일내배송가능

판 매 처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고즈녘한 산사,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110×80×160㎜ 20만원
「대」140×95×200㎜ 25만원

■재질 : 청동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언제어디서나부처님을모시고법회를진행할수있습니다


